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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2년 8월 30일(화) - 10월 2일(일) 

장소: 국제갤러리 부산, 국제갤러리 서울 한옥 뷰잉룸 

 

 

국제갤러리는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양혜규 작가의 두 프레젠테이션을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선보

인다. 부산점에서는 《의사擬似-합법》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점의 한옥 뷰잉룸에서는 지난해 여름 K1에서 최초로 

공개한 바 있는 〈황홀망恍惚網〉의 연장선에서 두 개의 프레젠테이션이 각각 펼쳐진다. 

 

이번 부산 프레젠테이션 《의사擬似-합법》의 중심에는 양혜규 작가의 대표적 작품으로 잘 알려진 〈솔 르윗 뒤집

기〉가 있다. 미니멀리즘 대표 작가 솔 르윗(1928-2007)의 원작을 블라인드로 해석하되, 한 변이 70cm(천장에 내

려 걸린 형태) 혹은 50cm(벽에 고정된 형태)가 되도록 크기를 확장 혹은 축소하고 거꾸로 뒤집어 매다는 것이 이 

연작의 속성이자 제작 법칙이다.  

푸른색으로 칠해진 벽체는 〈솔 르윗 뒤집기〉의 백색을 더욱 강조한다. 이 청색은 솔 르윗과 마찬가지로 서구 미

술사에서 잘 알려진 이브 클라인Yves Klein의 대표적인 상징icon이다. 양혜규는 시중 페인트 중 “이브 클라인 블

루”와 유사한 색 하나를 골라 적용한다. 이 선택은 유사-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마치 객관성을 확보한 것 같

은 정당함을 가장한다. 작가는 ‘진짜’라는 개념을 경유하되, 궁극적으로 ‘유사’라는 개념에 방점을 찍는다.  

작가는 서구적 롤모델인 현대미술 거장의 작업과 업적을 기리면서도, 이미 확보된 그들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

한다. 이에 단순한 언급과 답습, 모방을 지양하고 보다 고유한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의사quasi擬似’라는 개념

을 도입한다. 특히 2016-17년에 진행된 《의사擬似-이교적 미니멀》, 《의사擬似-이교적 연쇄》, 《의사擬似-이교적 

모던》, 《의사擬似-ESP》 등의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고찰하며 사유를 확장해왔다. 《의사

擬似-합법》의 유사 색의 개념적인 활용 뒤에는 문화 패권주의적인 서구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노력, 즉 의도적으로 가짜 혹은 반半합법적인 길을 선택하여 우리의 의식을 자극하고자 하는 의지가 숨

어 있다. 

 

네 점의 〈솔 르윗 뒤집기〉 외에도 〈평창길 열두 불기운〉, 〈래커 회화〉 연작과 방울로 제작된 소리 나는 조각 연

작이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다. 가장 최근에 제작된 에디션 작업 〈평창길 열두 불기운〉은 작가의 ‘가사성

domesticity’을 잘 나타낸다. 작업의 주재료는 블라인드와 작가가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이다.  

〈래커 회화〉는 나무 판재 위에 콜라주된 다양한 오브제 위로 공업용 투명 래커를 부어 제작된다. 건조 과정에서 

우연히 날아든 먼지, 머리카락, 꽃가루, 곤충 등의 우발적인 요소가 봉인된 상태로 래커 아래로 비춰 보인다. 이

로 인해 화면의 표면에 계절, 날씨, 오염도, 기온, 바람 등 당시의 총체적 주변 환경이 생생하고 자연스레 반영된

다. 

소리 나는 조각 연작의 주된 재료는 방울인데 최근에는 플라스틱 끈을 함께 사용한다. 일상적인 농업용 플라스틱 

끈은 방울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상에 털이나 머리카락, 동물의 깃과 같은 유기적 생명체의 면모를 부여한다. 

혼재하는 두 가지 재료를 통해 작가는 일종의 혼성hybrid을 생성해 낸다. 

 

작가는 삼각형 벽체 통로와 이브 클라인 블루 등의 전시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번 《의사擬似-합법》을 

보다 복합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삼각형 벽체로 인해 우리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전시장을 한 눈에 볼 수 없게 된

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불투명성opaqueness 개념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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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갤러리 서울점에 새로 개관한 한옥 뷰잉룸에서는 양혜규의 〈황홀망恍惚網〉 연작을 선보인다. 지난 

2020년부터 연구 및 제작에 착수하여 지난해 8월 국제갤러리 K1에서 최초 공개된 바 있는 〈황홀망〉 연작은 이

후 유럽 전시를 통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문양이나 장식이 자주 등장하는 공예적인 전통에 꾸준히 주목해 온 

작가는 〈황홀망〉에서 평평한 종이를 단순한 재현적 재료 이상으로, 삶을 서사하는 정신적 물질로 상정한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매주 두세 점씩 교체하는 방식으로 5주간 총 18점을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올여름 베를린

에서 가졌던 작가와 평론가 커스티 벨Kirsty Bell 간의 〈황홀망〉 관련 대담을 번역하여 지난 쇼케이스에 맞춰 제

작한 〈황홀망〉 소책자에 추가적으로 수록하였다. 

 

‘까수기’라고도 불리는 설위설경設位設經은 종이를 접어 오린 후 다시 펼쳐 만드는 여러 가지 종이 무구巫具 혹

은 이런 종이 무구를 만드는 무속 전통을 지칭한다. 주로 물리적인 공간을 다루어 온 작가는 설위설경을 통해 종

이라는 미미한 물질에 정신을 불어넣는 종이 무구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무속에서는 한을 풀거

나 영혼을 달래기 위해 한지로 넋전을 만들어 영혼을 불어넣고 의식을 치른다. 작가는 물질과 정신을 서로 공명

하는 관계로 가정하는 종이 무구 전통에 주목한다. 종이 표면을 뚫어 숨쉬게 하거나, 접혀진 겹을 통해 한지 특유

의 (반)투명성을 강화하고, 칼로 문양이나 형상을 떠내는 등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심화하고자 한다. 정신적인 의

례와 공예적인 전통에 기인한 문양 및 장식을 통해 추상적인 겹과 층을 매개하고 직조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작

가가 블라인드, 짚풀공예, 방울 등의 재료의 가공을 통해 해 왔던 연장선 위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물질과 의식이 

공명하는 관계성을 상정한다. 

 

한편 2022년 하반기에도 양혜규의 주요 활동이 이어진다. 먼저 2022 오카야마 아트 서밋Okayama Art Summit 

2022 《Do we dream under the same sky》(9월 30일 개막), 2022 싱가포르 비엔날레Singapore Biennale 2022 

《Natasha》(10월 16일 개막)와 같은 아시아 지역 비엔날레에 연이어 참여한다. 미술관 전시에도 주요 작업을 출

품한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Antwerp의 그룹전 《Museum in Motion》

(9월 16일 개막)에 〈VIP 학생회〉를, 모노크롬이라는 개념을 글로벌하게 고찰해 보는 미국 시카고 스마트 미술관

Smart Museum의 그룹전 《Monochrome Multitudes》(9월 22일 개막)에는 〈솔 르윗 뒤집기〉 신작을 선보인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에도 주요 미술관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2023년 1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Pinacoteca de São Paulo에서, 4월경에는 벨기에 겐트 S.M.A.K.에서 각각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다. 2024년 영국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Hayward Gallery에서 선보일 개인전은 순회전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시대 시각 문화 박물관 M+가 양혜규의 작업 〈소리 나는 구명 동아줄〉(2021-2022)의 소장을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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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부산점 양혜규 프레젠테이션 

《의사擬似-합법》 설치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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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규 작가 

사진: Cheongjin Keem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